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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. 필자 소개>

안녕하세요. 저는 2024 수능에서 ‘23344(언미영물I지I 등급) / 89 85 75 70 (언미물I
지I 백분위)’ 라는 당시 만족하지 못했던 성적과 수시 6광탈을 하고 독학 재수를 통

해 2025 수능에서 ‘21111(언미영물I지I 등급) / 94 98 99 100 (언미물I지I 백분위)’ 
라는 서울대 공대, 지방 의대 성적을 받은 나름 만족스러운 재수를 한 학생입니다. 
제가 재수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된 글을 찾지 못하여 모든 정보들을 따로따

로 찾아서 정리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

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. 
제가 생각하는 현역 시절 실력은 국어, 수학 2등급 커트라인 영어 2~3등급, 물지 2
등급 커트라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
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자랑이 아니라 사람마다, 그 사람의 내공(실력)에 따라 

공부법이 다르니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

수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입니다. 
공부법엔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글의 

모든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‘아!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~ 이 내용들 중에 이 내

용은 나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 해볼까?’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
앞으로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해 비격식체로 적었습니다.



<3. 과목별 공부 TIP>

[국어]

1. 타이머를 버려라.
눈알 굴리기를 통해 문제를 맞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.
지문 속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해야 진정으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. 
문제집에 있는 추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눈알을 굴려 가며 푸는 것은 독해

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1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그 지문을 이

해하기 위해 발악할 때 독해력이 오른다.

2. 사전을 적극 활용하라.
조금이라도 뜻이 헷갈리면 바로바로 사전을 통해 뜻과 예문을 익힌다.
지문 속 단어의 뜻만 제대로 다 알고 있다면 지문을 이해하는 건 훠어어어얼씬 쉬

워진다.

3. 이해하기.
국어는 지문 속 내용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다. ‘이해가 최고의 암기다.’라는 말처럼 

지문 속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저절로 외워지고 문제는 풀린다.
이해하는 것도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다. 기출에 있는 수많은 지문들을 통해 천천

히 하나씩 이해하는 힘을 길러라.

4. 기출 문제 풀기.
사설 콘텐츠 (이감, 상상, 바탕, 한수 등)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험지 하나에 수

천, 수억을 쓰는 평가원 지문보다 좋을 수는 없다. 평가원 지문만 해도 차고 넘치니 

다른 것 보다 평가원 지문을 먼저 하자.
(필자도 9월까지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을 제외하고 평가원 기출만 풀었는

데, 전부 다 끝내지는 못했음.)

<추천 교재>
너를 국어 일등급으로 만들어주마 (국일만) - 범작가 (2025 개정판부터 ‘국정원’으로 

이름 변경)



국어의 본질을 말해주는 책. 해당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국어의 본질이다.

<추천 강사>
심찬우T 

국어의 본질을 가르치는 강사. 유튜브에 수업 영상이 많으니 몇 개 들어보고 괜찮

다 싶으면 듣는 것 추천.


